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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습 시절을 생각하면 일주일 중 반은 

울면서 집에 갔고, 반은 겨우 울지 않으며 

돌아갔다. 퇴근 길에 부산에 있는 엄마에

게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엄마 목소리만 

들으면 겨우 가둬뒀던 눈물샘이 터질 거 

같아 회식 중이라는 말로 전화를 돌린 적

도 있다. 그렇게 수습 생활은 매일 내 부

족함에 몸서리치며 겨우 하루를 살아내는 

시간이었다.

사실 지금 생각해도 일을 참 못했다. 

그래도 부장은 열심히 나를 키웠다. 눈물 

쏙 빠지게 혼낸 날에도 당직하러 회사에 

들어가니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를 특별히 

추가했다며 싹싹 긁어먹으라고 했다. 어떻

게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부장도 

찾아가고 있었다.

어느날 부장은 내게 “누구든 인터뷰

를 해보라”며 미션을 줬다. 어차피 내가 

하는 발제는 큰 의미가 없고, 겨우 기사

를 쓴다한들 기사 로직은 엉망이었기 때

문이다. 들은 말을 정리해서 쓰는 것 정도

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. 부장은 인

터뷰를 통해 공부도 많이 하라고 했다. 

미션은 받았지만 방법은 알지 못했다. 

부장에게 “인터뷰를 어떻게 잡죠?”라고 

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. 

떠오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업 홍보팀

에게 어떤 인터뷰라도 잡아달라고 부탁하

는 거였다. 그렇지만 그렇게 잡은 의미없

는 인터뷰 기사를 부장에게 보여주고 싶

지 않았다.

당시 매일경제, 한국경제 기사를 매일

같이 보고 필사를 하던 시기였다. 여기서 

인터뷰라고 하면 보통 최고경영자(CEO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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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걀후라이가 올라간 비빔밥(챗GPT 생성 이미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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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뷰가 많았다. 그래서 나도 대표 인터

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. 그런데 방

법을 모르니 공시사이트에 들어가 회사 

이름을 검색한 후 IR 부서에 연락했다. 

“00 기자인데요. 대표님 인터뷰를 하고 

싶은데 어떤 분과 연락을 하면 될까요”라

고 물어봤다. 매일 퇴근하기 전 5곳 정도

에 전화를 하면 1곳 정도는 콜백이 왔다. 

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다니니 다

른 회사 선배들도 내 이름을 알기 시작했

다. 기사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

다. 어느 순간부턴 아침 지면 회의에서부

터 내 기사 지면이 잡혔다. 이전에는 기사

가 올라온 걸 보고 부장이 지면에 넣을지 

말지를 판단했었다. 인정을 받으니 신이나 

나는 좀 더 잘해내고 싶었다. 

그러다가 우연히 친한 기자 선배를 통

해 유명한 자산운용사 대표와 점심을 하

증권부에 출입을 한 지 3개월 만에 기사 전면에 실리는 CEO 인터뷰를 썼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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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 마감 후 전자공시 Dart를 열고 회사에 전화를 돌렸다.

게 됐다. 나는 자산운용사 대표와 인터뷰

를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. 그냥 말로 

부탁하면 들어줄 거 같지 않아 편지를 쓰

기로 했다. 점심 미팅 있기 전날 문구점에 

들러 예쁜 분홍색 편지지를 샀다. 종이 

위에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의지와 묻고 

싶은 질문들을 적었다. 

밥을 먹으면서 편지를 언제 건낼까 고

민을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, 제대로 웃지

도 못했다. 대표가 차를 타고 떠나기 직전

에 곱게 접은 분홍색 편지를 전달했다. 지

금 생각하면 20대 사회 초년생이기에 할 

수 있는 도발이었다. 아니, 도발이라기엔 

내 얼굴이 너무 빨갰다. 대표는 당황스럽

게 편지를 받아가셨다.

기자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피함에 눈

을 몇 번이나 질끈 감았다. 담백하게 문자

나 전화로 할 걸 그랬다고 수십번 생각했

다. 괜히 말도 안 되는 인터뷰 욕심을 낸 

거 같아 후회도 했다. 대뜸 인터뷰를 부

탁한 게 무례한 것 같다는 생각도 그제야 

들었다.

대표가 회사에 도착했을 법한 시간에 

대표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. 대표는 이

래저래 당장 인터뷰를 잡을 시간을 없을 

거 같다고 했다. 충분히 이해한다고 의식

적으로 더 밝게 말했다. 대표는 괜찮으면 

지금 전화로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. 그렇

게 기자가 된 지 6개월도 안 된 초년생이 

자산운용사 대표와 인터뷰를 성사시켰

다. 인터뷰 기사는 다음날 지면 톱에 걸

렸다.

기사를 본 부장은 전화를 걸어 “너 혼

자 인터뷰를 한 거냐”고 물었고 나는 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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렇다”고 답했다. 그리고 부장은 “잘했네”

라고 했다. 나는 그때 처음으로 기분이 좋

아서 울 뻔 했다. 엄청 대단한 단독 인터

뷰는 아니었지만 사회 초년생이 할 수 있

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물이

었다. 

10년차가 되니 그때의 열정이 그리울 

때도 있다.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보다 일

을 더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

다. 기사는 더 잘 쓰고, 중요한 이슈도 금

방 따라가지만 모든 게 낯설고 벅차서 온

몸으로 부딪혀보던 무모함이 지금은 없

다. 

그래서 지금의 나는 후배들에게 방법

을 가르치기보다 숙제를 내주려고 한다. 

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진심과 노력

은 결국 어디서든 닿는다. 분홍 편지를 쓰

면 대표 단독 인터뷰를 딸 수 있다고 누가 

알려줄 수 있나. 꽃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

도와 방식으로 피어난다. 

뉴스1 손엄지 기자

서점에 가서 예쁜 분홍색 편지지를 골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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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하는 길마다 봤던 여의도 전경




